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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 09:00~10:4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B2) -

弘報室 : (02)
6050-3602~6

 이 자료는 1/26(火)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6(火) 09:00부터

 문의: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02-6050-3442), 이상헌 과장(02-6050-3443, 010-3285-1411), 

백지훈 대리(02-6050-3444, 010-5155-5894)

“韓 제도경쟁력, 美‧獨 2만불 시절보다 취약” ... ‘장기어젠다 속도전’
     <한미독 1인당 GDP 2만7천달러 시기 비교>

- 여야정‧산관학, 대한상의 모였다 ... 박용만 회장 “국가미래 책임질 어젠다 흔들려선 안돼”

- 김무성∙문재인∙심상정 대표, 유일호 부총리, 최원식 맥킨지 대표, 상의 회장단 등 자리

- 美英 선진국에 이어 中도 바꾸는데 ...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해 포지티브규제 없어야”

- “주5일中 절반이상 야근” 낡은 관행 벗자(맥킨지) ... “서비스=일자리, 업그레이드해야”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을 펼쳐놓으면 10년마다 1~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

습니다”, “출산율은 OECD 34개국중 최하위입니다”, “부정부패근절, 관료행정

비용, 재산권 보호 등 제도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2만7천달러시기(한국 1인당 GDP)

보다 취약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장기 어젠다(agenda: 의제)를 끈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림1> 1인당 GDP 2만7천달러 시대의 韓美獨 제도경쟁력 <그림2> 30년간 韓경제성장률

자료: 대한상의가 헤리티지 재단, 프레이저 재단 통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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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가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서 여야정(與野政)․산학연(産學硏) 대표 70여명은 “지금의 경제체질로는 선진경제

의 도약의 길에 오르기 어렵다”며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어젠다들은 어떠한 정

치나 사회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대기”, “평가시즌, 보여주는 야근” ... 상의 회장단 “낡은 관행부터 벗자”

  먼저 상의 회장단들은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는데 뜻을 

모았다.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이

라 봤기 때문이다.

  ‘야근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한상의가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기업 4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주5일중 이틀 넘게(2.3

일) 야근’하고 있었고 한국의 기업문화수준

은 글로벌 하위 25%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근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기하래요’, ‘일 많은 사람한테만 

일이 몰려요’, ‘야근 많이하는 사람이 성실

한 직원으로 보이나봐요. 보이는 야근해야

죠’,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야근문화의 원인에 대해 의식이 없는 상사, 비효율적 업무관

행, 야근은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림2> 조사결과 바탕 가상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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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뿐 아니라 보고문화, 소통문화, 여성근로 등에도 아직도 후진적 문화가 많이 

잔재한다고도 했다. ‘상사에게 와이(why: 왜)를 묻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하느라 

밤샘회의를 한 기업’, ‘일할 사람 없다면서 지게차 운전에 여자는 안된다고 말

하는 유리벽’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원식 맥킨지 대표는 개선방안에 대해 “피상적, 단편적 처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CEO 대상 관심유도와 구체

적 실천방안 제시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하루 수만개 아이디어 쏟아져 중국도 바꿨는데 ...” 포지티브 규제 틀 바꾸자

  선진 기업환경 조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는데, 대부분 규제의 근본 틀부터 바

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간사)는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져, 자칫 反창의적 분위기마저 고착될 수 있다”며 민간이 자

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도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꾼 덕분에 오늘도 수만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

고 사업화된다”며 “하지만 ‘정해준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규제 틀에

서는 어떠한 혁명적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무섭게 치

고오고 있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사업화범위는 우리가 훨씬 좁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사전적으로 막혀있

다. 과거 PCS시절 통신사의 독점권을 막기 위해 ‘서비스 따로, 기기 따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 구글 등은 양쪽을 병행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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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에 빛을 못보는 경우는 이뿐만 아니다. 의료용 식품을 

하나하나 열거해 치매환자용식품 등의 개발이 저해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8종

만 인정해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의 에너지는 개발이 막혀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역시 포지티브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우리는 기능

성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3종류로 한정해 비타민C 함유, 피부

재생 등의 화장품은 경쟁국 미국, 유럽에 비해 제품개발이 제한돼 있다. 김태윤 교

수는 “선진국들이 서비스와 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씩 앞서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재작년만 해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규제

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

으나 지금은 국회에 묻혀있다”며 “여야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만큼 19대 국회

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고용비중 2.5%p만 높여도 64만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 발전 =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에도 의견

의 일치를 봤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

스산업은 GDP의 60%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

달러 진입 시점이었던 프랑스의 95년(72.7%), 영국의 98

년(71.1%)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며 규제개선, 신사

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

(72.2%)까지만 높여도 64만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아울러“청년 10명중 8명이 서비스분야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실업난 속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회문

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 ‘규제장

벽’ 등은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림3>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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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지금은 금지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 전문가라는 직

종이 생기는 동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디딤돌이 놓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막힌 사립탐정, 약사법에 막힌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서비스직업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유망 서비스시장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미국의 음악치료사, 영국의 동물

보호보안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매니저를 벤치마킹하거나 당뇨상담사, 여행코디네

이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직종을 개발하자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나이트클럽 관광명소 육성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 나이트클럽

은 세계 6위에 랭크돼 젊은 유커들이 하루에 8천만원을 쓰고 갈 정도”라며 “DJ, 

바텐더 등 청년문화 트렌드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유흥업소로 분

류돼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시설이 아닌 사람중심이어서 고급인

력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

도록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금융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6개월마다 중장기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도 발

굴할 계획이다. 이날 의제인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

에도 ‘비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박용만 회장 ‘마일스톤 세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또 박용만 회장의 말처럼 대한상의가 끝까지 들여다보고 방향을 잡아주고 각계

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10년을 내다보고 마일스톤(Milestone: 몇 마일이 남았다

는 이정표)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개월내에 중장기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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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주체 모두가 자기성찰을 통해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장기생존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이음새 역할을 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3대 중장기 경제어젠다

3대 경제어젠다 세부어젠다

1
선진기업환경 조성

Reforming Business Environment

• 규제의 근본 틀 개선

• 非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 공무원 행태 개선

2
기업의 사회적지위 향상

Evolving Corporate Responsibility

• 기업문화 선진화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미래세대 준비

Growing Next Generation

•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산업구조 역동성 강화

• 청년고용위한 구조개혁

• 현장친화적 교육대책 마련

• 통일에 대한 대비

• 기후환경에 대한 대비


